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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흔히 마시는 원두커피의 생두(로스팅 전)는 갈색이 아니다. 커피 열매를 로스팅할때 ‘멜라노이딘’이 생겨

나며, 이 것이 커피의 진한 향과 갈색을 띄게 만든다. 

바로 이 멜라노이딘을 첨단의료기법 중 하나인 광음향 의학에 활용하는 기술을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개발했다. 

멜라노이딘은 빛을 쐬면 음파가 생성되는 광음향 특성이 나타난다. 광음향이란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광에너지

가 열로 변하는 단계에서 기체에 음파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. 

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,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, 삼성종합기술원 이민영 박사로 이뤄진 공

동연구팀은 이 성질을 이용해 의료 영상 촬영, 항암치료, 지방흡입과 같은 성형수술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

다고 8일 밝혔다. 

멜라노이딘은 흔히 식품 가공이나 저장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항산화작용이나 암 예방 물질로도 잘 알려져

있다.

연구팀은 이 물질에 빛을 쐬면 음파가 생성되는 광음향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다. 이 물질을 이용

해 암전이와 관계된 림프절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했다. 

이와 함께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응용, 동물실험을 통해 상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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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열에 약한 항암조직을 괴사시키고, 빛으로 지방조직만을 녹여내는 데에도 성공했다.

인체에 무해한 생체고분자인 멜라노이딘을 이용해 광음향 영상을 촬영할 경우, 멜라노이딘 자체가 생분해 돼 몸

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X선 영상촬영이나 MRI(자기공명영상촬영)과 같이 조영제를 이용하는 의료영상촬영의

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.

또 이 기술은 항암 광열 치료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을 절개 없이 제거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

활발하게 시술되는 지방흡입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한세광 교수는 "이번 연구는 멜라노이딘을 투여 후 빛을 이용해 의료영상 촬영이나 광열치료에 효과적으로 적

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첫 사례"라며 "앞으로 새로운 포토메디슨4 기술의 상용화에 적극 나설 계

획"이라고 말했다. 

◆용어설명

▶광음향 영상: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되는 광음향소재를 조영제로 이용하여 부작용 없이 생체조직을 의료영

상 촬영하는 기술. 

▶광열치료: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되는 광열소재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열에 약한 암세포들을 선택적으로

태워 괴사시키거나 지방세포를 태워 성형수술용 지방흡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. 

▶포토메디슨: 광음향소재, 광열소재, 광동력학소재 등을 체내에 투여한 다음 빛을 조사하여 항암치료, 성형수

술, 피부과 시술 등에 적용하는 최첨단 광의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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